빈하이오픈 최종라운드 대회스케치

‘필드의 슈퍼모델’ 서희경(22,하이트)이 KLPGA투어 역사상 11년 만에 3주 연속 우승이라는 영광을 재현했다. 서희경은 3주 동안 열린 9개 라운드 중 8개 라운드에서 선두를 달리며 최고의 페이스를 선보였다.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중국 상해에 위치한 빈하이골프클럽(파72,6,341야드)에서 열린 ‘빈하이오픈’(총상금 30만불, 우승상금 4만5천불) 마지막 날, 서희경은 1타를 줄이며 최종합계 9언더파 207타를 기록해 3주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공동 2위 양타오리(중국), 다니엘 몽고메리(영국)와는 5타차의 압승을 거뒀다. 
서희경은 5번과 6번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으며 전반 9홀을 2언더파 34타로 마쳤다. 11번홀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한때 11언더파까지 내달렸지만 이후 집중력이 다소 흐트러지면서 2개의 보기를 범하고 말았다. 하지만 이미 2위 그룹과의 격차가 너무 커서 서희경은 수월하게 3승째를 올릴 수 있었다. 
3주 연속 우승을 달성한 서희경은 “멀리 이곳 중국까지 와서 트로피를 가져갈 수 있어 정말 기분이 좋다.”며 “오늘 후반에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이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KLPGA투어 역사상 3주 연속 우승은 단 2번뿐. 박세리(31)가 12년전(1996년)에 3주간 연속 우승(동일레나운 레이디스클래식-휠라여자오픈-SBS프로골프최강전)을 차지했고 그 이듬해인 1997년에는 김미현(31,KTF)이 3주 연속 우승(유공인비테이셔널-휠라여자오픈-SBS프로골프최강전)을 거둔 바 있다. 
박세리와 김미현이 3주 연속 우승을 거둔 시기가 모두 8월말부터 9월초에 걸쳐 있는데 공교롭게도 서희경이 11년 만에 재현한 3주 연속 우승 시기가 이와 비슷하다. 지난 8월말에 열린 하이원컵 SBS 채리티 여자오픈에 이어 지난주 KB국민은행 스타투어 3차대회 그리고 중국에서 열린 빈하이오픈까지 3주에 걸쳐 대기록을 만들어냈다. 

특히 11년전 김미현의 기록과 비교해보면 2번째와 3번째 우승일자는 놀랍게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김미현도 11년전 오늘 3주 연속 우승이라는 위업을 달성했던 것이다. (표1.참고)

	박세리(1996년)
	김미현(1997년)
	서희경(2008년)

	동일레나운 레이디스클래식

(08.22~08.24)
	유공인비테이셔널
(08.29~08.31)
	하이원컵SBS채리티여자오픈
(08.28~08.30)

	휠라여자오픈
(08.30~09.01)
	휠라여자오픈
(09.05~09.07)
	KB국민은행스타투어3차대회
(09.05~09.07)

	SBS프로골프최강전
(09.05~09.08)
	SBS프로골프최강전
(09.11~09.13)
	빈하이오픈
(09.11~09.13)


표1. 역대 3주 연속 우승 일정 비교
서희경은 “시즌 초반에 목표로 세웠던 3승을 후반기 시작하자마자 달성하게 되면서 목표를 5승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면서 “우승보다도 연말에 열리는 한일국가대항전에 반드시 우리나라 대표로 참가하고 싶다.”고 향후 목표를 밝혔다. 

한편 서희경이 우승하기 전부터 유행처럼 번졌던 우승재킷을 입어보는 전통은 이번 대회에서는 아쉽게도 이어갈 수 없었다. 이번 대회에는 우승재킷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KB국민은행스타투어 3차대회를 끝내고 바로 중국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아무도 우승재킷을 입어보지 못했다. 결국 서희경이 다시 우승을 차지하면서 다음 대회 우승재킷을 노리는 선수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KLPGA투어는 장소를 국내 무대로 옮겨 오는 19일부터 사흘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비에이비스타 컨트리클럽(파72,6,471야드)에서 총상금 4억원(우승상금 1억원)을 걸고 ‘제13회 SK에너지 인비테이셔널’이 열린다. 

[우승자인터뷰]
시즌 초반에 목표를 세웠던 것을 후반 시작하자마자 달성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 그리고 멀리 중국까지 와서 트로피를 가져갈 수 있어 기분이 좋다. 하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부담감도 있다. 

3주 연속 우승의 비결은 자신감이다. 실수를 하거나 안 좋은 상황이 와도 당황하거나 급한 마음이 없어지고 오히려 차분해진다. 오늘은 후반 9홀에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고 체력이 달려서 보기를 범했다. 하지만 언더파로 끝내서 다행이다.
올해 시즌 목표가 3승이었으나 이제는 목표를 수정해야겠다. KLPGA투어는 선수층이 두꺼우니깐 우승이 마음먹은 것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욕심을 내보자면 5승정도로 상향조정하겠다. 그리고 연말에 열리는 한일국가대항전에 우리나라 대표로 꼭 뽑히고 싶다. 태극마크를 달 수 있다면 정말 명예롭지 않을까 생각한다.
-홀별상황-

5번홀(파4,341야드): D → 128Y 9i → 핀 앞쪽 그린에지 10미터
6번홀(파3,142야드): 8i → 핀 좌측 2미터
11번홀(파3,158야드): 6i → 핀 좌측 30센티미터
13번홀(파5,540야드): D → 3W → 120Y 9i → 그린 오버 어프로치 후 2.5미터 파퍼트 실패
15번홀(파4,360야드): D → 벙커 PW 레이업 → 85Y 52도웨지 → 핀 앞쪽 5미터 파퍼트 실패
KLPGA

마케팅커뮤니케이션팀

홍보파트 고형승
